
한농화성, 장기적으로 상승 기대!
2003년 3월 대산2공장 기공 예정 … PER 5.5배로 저평가 상태

화학제품 제조기업인 한농화성(대표 김응상)이 2003년 1월9일 신규 상장됐다.

증권거래소에 따르면, 한농화성의 상장주식수는 144만주, 액면가는 5000원이며 최대주주인 김응상 대표이사가

발행주식수의 30.5%를 보유하고 있다. 주요주주는 동부한농화학과 한국삼공이다.

한농화성은 계면활성제 원료(EAO), 농약용 유화제(EM), 반도체 세정제로 쓰이는 글리콜에테르(GE)를 생산하고

있다. 생산능력은 GE가 3만톤, EAO가 1만2000톤, EM이 2200톤으로 총 4만4200톤에 이른다.

2002년 1/4-3/4분기 매출액은 351억원, 순이익은 21억원을 기록했다.

현재 한농화성의 국내 주요 공급처은 동부한농화학, LG-Caltex정유, DPI, 극동제연공업 등이며 SKC와도 거래

하고 있다.

전체 매출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% 이하로 미미하지만 현재 공급중인 인도네시아, 이란 등을 중심으로

해외시장을 다각화해 나갈 계획이다.

2002년 총 매출액은 480억, 단기순이익은 24억으로 추산되는데, 2003년에는 글리콜에테르 생산능력을 보강해 매

출액 520억, 단기순이익 30억을 달성한다는 목표이다.

시초가는 상장 당일 동시호가(오전 8-9시) 중 공모가격 1만500원의 90-200%인 9450원부터 2만1000원 사이에서

결정되는 바, 126.6% 선인 1만3300원으로 결정됐다.

유가증권을 기준으로 공모 전 해당주관사의 평가에서는 1만4600원까지 기대됐으며, 공모 전인 2002년 말 순이익

24억원, 100만주로 추산할 때 주당순이익 EPS는 2400원으로 나타났다.

2003년 순이익을 30억원으로 기대할 때 144만주의 주당순이익은 2083원으로 나타난다. 1월9일 오후 3시 현재 1

만1500원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주가수익률 PER(Price Earnings Ratio)은 5.5배로 낮게 평가돼 있어 앞

으로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.

한농화성은 2003년 3월 대산에 제2공장을 기공할 예정이다. 총 부지 9000평에 7000평 규모의 플랜트가 들어서며

GE 1만5000톤, 계면활성제 원료 5000톤을 각각 증설케 된다.

2004년 6월 준공 후 3개월의 시가동을 거쳐 10월부터 본가동에 들어서면 한 해 생산능력은 6만4200톤까지 확대

된다.

2004년 매출액은 총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.

한편, 한농화성은 부채비율이 1999년 184.34%에서 2000년 150.25%, 2001년 100.96%, 2002년 3/4분기까지 93.68%

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재무구조에서도 건실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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